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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해치는 보호무역

18-02-0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초년에 과감한 감세 정책을 펴서 미국의 경제에 큰 활력을 주입시켰습니다. 일반 소득세율은 최고 39.6%에서 38%로 약간 낮췄지만 기업의 법인세율은 35%에서 21%로 대폭 낮췄습니다. 그런 감세 정책에 낙관과 고 수입을 예기한 기업은 즉각적으로 호조를 보였습니다. 대기업 100개의 회사가 직원 한 명당 $1,000씩의 상여금을 100만 명에게 지급하기로 했고 외국에서 번 수입금을 속속 미국 국내로 들여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외의 기업들이 향상된 기업 풍토를 예견하고 미국으로 생산 공장을 속속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성과에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격려와 환영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에 건전한 영양과 보약을 공급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를 해치는 정책을 시도하기 시작해서 국민과 경제전문가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의 주장을 강하게 하고 나선 것입니다. 우선 한국에게 세탁기 등의 품목에 4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고 한미 자유무역조약을 재 협상하려고 나섰습니다. 중국에게도 태양열 광전판에 역시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모처럼 호경기의 신호를 보낸 경제를 해치는 의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앙하고 존경하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과 정 반대되는 무역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무역을 확대해야지 보호무역은 나라의 경제를 해친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수입품에 관세를  올리면 소비상품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의 가용 자금이 축소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소비가 줄어들 압력을 받게 됩니다. 자유경제 체재 하에서는 경제활력의 70% 이상이 소비로부터 온다는 것은 상식적인 경제 원리입니다. 또한 이미 여러 해를 거쳐 분석과 교섭을 하여 합의한 자유무역 협정을 재 협상하려는 의도는 주로 미국의 수출을 증가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압니다. 무역의 불균형은 거래국들이 상품의 질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여서 가격을 인하하여 이룩해야지 관세를 올려서 무역불균형을 이루려 하는 조치는 반드시 부정적인 부작용이 따르기로 마련입니다. 

태양열 전광판을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태양열 전광판은 태양열 발전 사업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현재 태양열  전광판은 중국이 선두주자 입니다. 전광판의 품질과 가격 면에서 타국의 추종을 불허할 만치 중국이 앞서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태양열 발전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태양열 산업은 260,000 내지 350,000 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도하는 관세로 보호되는 일 자리는 겨우 2,000 개의 일자리뿐이 라는 전문 가들의 지적입니다. 더구나 23,000 개의 광전판 설치 일자리가 소멸된다 합니다.  태양열 전광판의 수입에 관세를 45%로 올리면 태양열 산업은 투자가 감소하거나 폐업이나  감원하는 회사가 증가할 것입니다. 즉 경제를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 정책 추진을 멈추기를 바랍니다. 끝
